
기도요청 

 

두 번의 현장예배, 아직은 익숙함보다 낯설음에 더 가깝습니다. 참가신청, 온도재기, 거리

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무엇보다 예배 후 친교없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것이 매우 낯섭니다. 

토요일 오전 온라인 예배 녹화, 주일 온라인예배, 현장 예배까지 새로운 일상이 되겠지요. 

이 과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침잠입니다. 코비드 전에는 돌아서면 예배

와 설교가 코 앞에 다가와 있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면, 지금은 앞과 뒤를 돌아

보며 준비하며 드리는 깊이가 있습니다. 7월부터 현장예배가 9시, 11시 두번 열립니다. 기

도하며 기다립니다.  

 

파송 선교사 이광보 선교사님과 통화하였습니다. 브라질과 접경에 있는 과라니 부족을 선

교하시기에 상황이 무척 궁금했는데, 다행히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. 코비드 사태로 제한

적 통행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나 필수품들을 전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

니다.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의 고충은 나오기도 힘들고, 들어가기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. 

중국파송 선교사 80%가 귀국을 한 상황인데 급변하는 선교지의 단면입니다. 누구보다도 

현지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. 불안전과 생존문제, 두려움, 우울증 등 더욱 중보

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.  

 

플로이드 죽음을 통해 점화된 시위와 약탈로 인해 시카고 남부 사업장 피해가 심합니다. 

특히 동포 한인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. 두 번의 구제헌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

함께 지려고 합니다. 시카고 한인회와 함께 교회 협의회에서 힘을 모으고자 애를 씁니다. 

조금이라도 마음을 전해 주세요. 백인 중심의 미국을 만들어 가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퇴

행과 비복음적인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엇박자가 전염병 이상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. 이 

나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럴수

록 속이 더 단단해지겠지요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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